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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교1얼꾼선출합니다 훌현기도원 

휠를 10명 안추집싸 60명 오를 4부뼈뼈 후 볼당뼈써 
포든 i훌훌훌교인 합석 • 투표훌훌하 

다니엘관 보수공사가 완료 
4월 25 일， 입주감사예배 

4월 16일에 열린 공동의회의 결의에 따라 오늘 4부예배 후 본당에서는 모든 세례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로 10명과 안수집사 
60명의 선출을 위한 투표가 실시된다. 당회는 지난 23일 주일에 10명의 장로선출을 위해서 1 . 5배수인 15명의 후보지를 추천하 

고， 60명의 안수집사 선출을 위해서는 피택인원과 동수인 60명을 추천하되 당회원들이 일차로 투표하여 득표순에 따라 교회 앞에 
공고한 바 있다. 성도들은 지난 주일에 배부된 후보자 명단을 참조하여 기도하는 중에 투표에 임해야 하겠다. 한편 지난 18일 임시 
당회를통해 선출된 80명의 권사명단은다음주일에 장로 · 안수집사피택자와함께 ‘주간충현’ 에 발표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6일 시작되었던 충현기도 
원 다니 엘관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당회 

서기 및 행정위원장， 건축위원회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5일 
(화) 오전 입주감사예배를 드렸다. 보수 
된 다니엘관은 입구 맞은편 벽이 대형 
유리창문으로 처리되어 자연채광으로 
실내 분위기가 밝게 바뀌었으며 ， 기본 
골조외의출입문과각방의문과창， 지 
붕까지 완전히 바꾸어 매우 견고하고 
안정적인 모양으로 새롭게 단장되었다. 

2000년도 쩌13빠 성한석 
그리스도 e써Jf，.1 성켈케 하소서 

다음주일 1-5부예배시 

오는 5월 첫 주일에는 1-5부 예배시에 
2000년도 제3차 성찬식이 거행된다. 성 

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되 그리 

스도 안에서 온 성도들이 성결하게 씻 
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건 
축되어 가는 온전한 성전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또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승리와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임하는 능력을 통해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과 말씀의 역사가 강물처 럼 흐르도 
록 기도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하겠다. 

헌도위원회 남녀젠도부 찌회 엉성훈현 
5월 2일(훼 오후 7시 30분 갈랄리홀에서 

전도위원회 남녀전도부는 오는 5월 2 

일(화) 저녁 7시 30분에 갈릴리홀에서 

지회 영성훈련을 실시한다. 전도위원회 
는 금번 영성훈련이 모든 전도회 일꾼 
들로 하여금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들을 
심령에 품고 기도하며 ， 주께서 허락하 
시는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 -
고있다. 
금번 영성훈련의 강사는 이홍성 목사 

(전도위원회 지도)이며 ， 참석대상자는 
전도위원회 위원과 실행위원 ， 그리고 
각 지회 회장과 부회장， 서기와 회계 ， 전 
도부장 퉁이다.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는만나홀에서 저녁식사가제공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년부찬양대 
톨일기원 선교찬양쩌| 참가 
5월 5 일(금) 임진각에서 

우리교회 소년부 찬양대는 5월 5일 

임진각에서 열리는통일기원 선교찬양 
및 중보기도회(주최: 기독교 21세기 운 

동본부 어린이선교회)에 참가한다. 

하나님의 어린자녀들에게 북한동포 

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과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 
게 될금번 행사를통해 우리 소년부창 
양대원들 및 참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일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 
라를 위해 섬기는 미래의 일꾼으로 아 
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도들도 기 
도로동참해야하겠다. 

1ι 1셰 써 나 FcL만 ’ -’ 」 τ & 
‘1ι쟁 · 켈혼 · 변혀|’ 에 래한 성갱젝 까지관 확렁 .. , -\’-응함나타 

5월 4-5일 충현기도원에서 

청년1부의 주요행사로 자리잡은 가결연(가정，결흔，연예)세미나가 올해부터는 
‘가결연 나눔마당’ 으로 명칭이 바뀌어 5월 4일(목)저녁부터 5일(금) 저녁까지 1박 
2일동안 충현기도원에서 열린다. 이 나눔마당은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하나님 
이 원하시는 관계 ，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결코 변하 
지 않는다는 고귀한 전제 아래 진행된다. 이를 통해 충현의 젊은이들이 성경적인 
연예관과 결혼관， 가정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l 부탁드린다. 회비는 1인당 5000원이며， 참가대상은 성경적인 인생관과 가정관을 
확립하고자하는교회 내의 젊은이 누구나이다. 

주요프로그램 

‘ ·주째강의 
의미있는 만남 : 좋은 대상과의 김은 만남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2, 성서쩍인 결혼관 : 떠나라 연합하라 한 몸을 이루라. 
3, 대화 : 자기 자신의 생각이 대화의 출발점. 자신의 습관적인 사고방식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 

• ól 밥에 자청행전， 기폭교 결훌용화， 배우자 씬택， 사항의 óf풍과 치-If-， 껑쩡얘 
기초한 낭녀의 위치와 역활 óþ꼽의 우쩔:7J， 젊올 그리스x인의 헛진 만납용 위해 
풍의 다양환 선택쇠 강의'7J 준비되어 있다. 

쩌11 획 추칸훌현 신암수기 공모 

지난 4월 9일에 마감한 저11회 주간충현 

신앙수기 공모에 신앙수기들을 제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응모한 수기들은 심사한 결과 금번에는 

가작 두편만 뽑기로 하였습니다 

가작 수상자들은 다음주일(5월 7일) 오후 

2시까지 주간충현 편집실(선교관 3층 303 

호)로오시기바랍니다 

‘ 금번 공모에 참여하갚l 성도님들께서는 

다음주일'(5월 7및 오휴 2시부터 5시까지 

펀잡쉴쩨방운혜주'^l면강'Af하겠슐」다. 

현재 다니 엘관에는 총 15개의 크고 
작은 방들이 있다. 입주감사예배를 드 
린 관계자들은 새로워진 다니 엘관을 많 
은 성도들이 이용하여 ， 충현기도원을 

중심으로 옹 교회에 기도의 불길이 일 
어나기를 기도하였다. 한편 다니 엘관 
공사가 끝남에 따라 현재는 에스더관 

보수공사가시작되었다. 

선교위원외 외선부 .교사모집 

선교휘월효j 외선부는 최근 급펙δl 늘어나고 잇는 외국댄 근로하들올 그리 
스도의 샤랑과 생명의 벌씀으로 성갤 교샤들이 현저하꺼l 부족하여 다급'01 교 

샤들을 모점하고 앗습니다. 교샤의 소명과 재능을 까진 생도념들의 많온 7'1 월 
올끼다렵니다， 

‘ 지난 주일에 모인 외선부 지체들과 교사들 

공톨외회 깨최 공고 

2000년도 교회일꾼 장로 ·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개최를공고합니다 

일 시 : 2000년 4월 30일(오늘)4부예배 후 
장 소 : 충현교회본당예배실 
대 상 : 충현교회 등록 세례교인 
의 안 : 장로및안수집사선출을위한투표 

충현교회 당회장 위임목사 김 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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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week 

CUP OF SALVATION 

(Psalm 116:12-19) 

“ How can 1 repay the LORD for all his goodness to me? 

1 willlift up the cup of salvation an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 " 

...... .................................... .............. ... .. .............. .............................................................................................. 

"fi';alm 116 is p따t of the traditional hymns (psalm 
... 115-118) that were sung during the celebration of 
Passover. This particular song is one of personal 
thanksgiving, especiallydesigned for worship. When 
you read the opening vérses, your spiritual eyes can 
see the makings of the Lord’S Supper. Let’s look at 
them , “ 1 love the Lord, because He hears My voice 
and my supplications. Because He has inc1ined His 

mercy and grace in sparing them from the tenth 
plague of death and delivering them from the 
bondages of slavery in Egypt. You ’ 11 remember that 
it was the lamb ’s blood placed on the doorposts and 
lentil of believers' homes that protected them. Surely 
crucial, but only temporary. Jesus' blood is the only 
blood that provides eternal security. After the 

J esus' blood is the only blood that prov뼈'es eternal secúrit)’-

After the historical exodus, God’'s people lived under His law 

They observed the Passover meal under law. When Christ died, He 

tore the curtain ofthe Holy of Holies in two, 
so that all could enter into íhepresence ofGod purely. 

Now, God’s people Uve under grace. 

The law of God is meant to condemn sinners, the grace of God is 

meant to free them. What a blessing! 

ear to me, Therefore 1 call upon Him as long as 1 live. 
The cords of death encompassed me And the terrors 
of Sheol came upon me; 1 found distress and sorrow. 
Then 1 called upon the name of the Lord: ‘'0 Lord , 1 
beseech You , save my life" (vv. 1-4)! Can ’ t you 
picture Jesus on Calvary Mountain? When the terrors 
of He lJ fe ll upon Him, did He not cry out, “ Eli , Eli , 
Lama Sabachthani?" This wonderful Old Testament 
Psalm en lightens the deeper meaning of the Lord ’s 
Supper we fi nd in the New Testamen t. It ’s an 
amazing thing to see that not only Matthew, Luke , 
John; Acts , and 1 Corinthians contain this concept, 
but that the Old Testament embodies it. 

Today, Choong Hyun celebrates commuruon. 
It is our special time to honor Christ’s command , “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by sharing in the bread 
of life and the cup of salvation. We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in memory of the significance of 
Christ’s death. For us the cup of salvation brings 
blessings , but for Christ it brought suffering . We 
weren ’ t redeemed with perishable things , “ but with 
peric ious blood , as of a lamb unblemi shed and 
spotless , the blood of Christ" (1 Pet. 1:19). Amen! 
God sacrified His only Son on the cross , so that we 
could live! Our salvation is received through Jesus. 
His precious blood is the only thing that removes the 
stains of sin and thus provides a way for salvation . 

Prior to Jesus' death , Passover symbolized the 
salvation of God ’s chosen people. It was a pelmanent 
ordinance , commanded by God , commemorating His 

historical exodus, God’s people lived under His law 
(known as the Torah). They observed the Passover 

meal under law. When Christ died , He tore the 

curtain of the Holy of Holies in two , so that all could 
enter into the presence of God purely. Now, God ’s 
people live under grace. The law of God is meant to 
condemn sinners , the grace of God is meant to free 
them . What a blessing! Jes us Christ was the 

Passover Lamb that spared a11 God ’s children form 
etemal death . 

It was the chosen people of God that crucified 
our Lord and Savior. Instead of drinking from the cup 
of salvation , they drank from the cup of judgment, 
“ Rouse yourself! Rou se yourself! Arise , 0 
Jerusalem , You who have drunk from the Lord ’s hand 
the cup of His anger; the chalice of reeling you have 
drai ned to the dregs" (ls . 51 :17). The Cup of 
salvation is the blood of Jesus. To sinners it brings 
salvation. To others itbrings judgment. Gracious 
people receive life. Rebeliious people receive death . 

Indeed, Christ lifted up the cup of salvation and 
called upon His Father (see v.13). “And He went a 
little beyond them , and fell on His face and prayed , 
saying , ‘My Father, if it is possible, Iet this cup pass 
from Me; yet not as 1 will , but as You will" ’ (Mt. 

26:39). In the presence of God ’s chosen, Jesus died. 
It was hard for Him to die , but He died as a servant 
who offered Himself as a sacrifice for the sins of the 
world, in thanksgiving to God (vv. 15-18). 

All need to be made right with God by His 
grace , which is a free gift. They need to be made free 
from sin through Jesus Christ. God gave Him as a 
way to forgive sin through faith in the blood of Jesus 

(see Rom . 3:24-25). Those who obey from \ove 
receive grace. Those who obey from judgment 
receive hell. Jesus obeyed from love. He cries out, 
“ In the courts of the Lord ’s house, In the rnidst of you, 
o Jerusalem, Praise the Lord" (v.l 9)! Jesus eamestIy 

calls us to His table. My beloved , the blood of Jesus 
is the cup of salvation. Let ’s drink of it today in 
thanksgiv ing and in rememberance of His suffering 
death .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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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목사 

주민흥헌 

다음 주입 설교 

구원의잔 
(서 1 16: 1 2-19)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온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 

.........•..•.•••.•............ ............................ .......•........... ............... ...•..•..•.........••. ........................•.... ... ............•.....•••• 

미리예언된사건 
시편 116편은 115편에서 118편까지 

이어지는 전통적인 찬송시의 한 부분입 
니다. 이 찬송시들은 유월절을 기념하 
는 의식에서 불려졌던 노래들입니다. 
특히 116편은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개 
인적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노 
래를 열어주는 몇 구절을 읽을 때， 우리 
의 영의 눈에는 주님의 만찬의 장면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시인은 1절부터 4절에 걸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 
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 
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 
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 
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 
소서 하였도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 
리들의 심령에 갈보리 언턱에 달리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옥의 

고통이 덮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고 소리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따라서， 이 놀라운 시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 몸을 내 
어주신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더욱 깊 
이 깨닫게 해 줍니다. 신약의 사건이 구 
약 속에 이미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 

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퉁에 담 
긴 주님의 만찬 사건을 구약의 말씀이 
이미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 

랍기만합니다. 

그 보배로운펴만이 
오늘 우리 충현의 성도들은 이 예배 

를 통해서 성만찬을 기념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것을 행 
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 하신 주님의 명 
령을 지키는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눔 

으로 이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들은 예 
수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기억하 
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 
다. 구원의 잔은 우리에게는 축복을， 예 
수 그리스도께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하고 흠 없는 그 피 
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 
다. 이 땅에 속한 썩어질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벤전1:19). 아 
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십 
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살 
리셨습니다 따라서 , 우리는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거저 받는 것 뿐 
입니다. 그의 보배로우신 피만이 모든 

죄의 흔적까지 도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것 
입니다. 

영원한증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 

있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상정적으로 보여주 

리고 그 율법에 따라 유월절을 지켰습 

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서 피를 쏟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 

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율법의 지배를 벗어 

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 

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 

역사적인 출oH굽 사건이 있l은 후， 

하냐님의 백성들은 소뒤 토라로 알려진 하냐님의 율법 아래서 

승%1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유윌절을 지컸습니다 

하지만 예수 님께서 십자가 뒤에서 피를 쏟으시고 돌아깨성을 때， 

성전 지성소의 함장이 뒤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모든 자들이 율법의 지배를 벗어냐서 

순수하게 하냐닝의 암재 앞으로 냐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내다. 

하냐님의 백성들을 율밥 아래로부터 은혜 아래로 

옮기는 사건이었습냐다. 

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 
영원한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서 행하신 열 가지 재앙으로부터 이스 
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노예의 속박 
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념핸 의식 
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 그 
의식의 핵심은 양의 피 였습니다 이스 

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양의 피를 자기 집의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 의식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식으로 
서 결코 임시적인 처방이 아니었습니 
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 
리를 영원한 안전으로 인도하고 지켜주 
는피라는사실을증거하는의식이었습 
니다. 

찢겨진휘장은 
역사적인출애굽사건이 있은후， 하 

나님의 백성들은 소위 토라로 알려진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 

아래로부터 은혜 아래로 옮기는 사건이 

었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지만， 
은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 
리스도께서 유월절 영:이 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 
터 건져주신것입니다. 

전노의잔구원의잔 
사실， 우리 주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 

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것은 다른 누 
구도 아닌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은 구원의 
잔 대신에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을 마셔 
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 
이여 캘지어다 캘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걸음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다 하였도다" (사51:17). 그러나 예 

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 

로 우리가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었습 

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구원의 잔입 
니다. 그것은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 
는 피입니다 은혜를 입은 백성들은 그 
피를 인하여 생명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 피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배반한 백성들로 
서 죽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낮추선은혜 
실로， 그리스도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으셨습 

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 
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 
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 
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마옵시고아버지의 원대로하융 
소서 하시고" (마26:39). 하나님의 의지 

에 따라 예수님은 죽음의 길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님에게 있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 

부터 버 림받아야 동F는 그 죽읍의 길은 
너무나 힘겨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세상 
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자기 자 
신을내어주신 것입니다05-18절) 

그사랑에순복하라 
모든 사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 
복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 
스도를 통하여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 

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죄 

를 사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 
여 믿음으로 말미 암는 화목제물로 세우 
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롬3 : 24-25). 하나님 의 그 사랑에 순복 
하는 사람은 은혜를 얻게 될 것이나， 거 
절하는사람은심판을자초하여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 
도께서는 사랑으로 순종하여 자신을 드 
리셨습니다. 그가 외치십니다. “예루살 
렘아， 네 가운데서 ，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09절) . 예 
수께서는 열심을 다해 우리를 그의 식 

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감사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피，곧구 

원의잔을오늘함께마십시다 아멘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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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가르코쓰 

- 법대생 ， Youth House 대표， 

캠퍼스기독학생모임(CMC) 리더 

·데이빗 댐 - 대학생 ， 평신도성경공부(LTC) 리더 

·존 솔 - 의대생 캠퍼스기독학생모임(CMC) 찬양리더 

·스티븐 가이루오트 고퉁학생 
·토마스투트 고둥학생 ， 기독고퉁학생모임(SMC) 리더 

·존위알-고퉁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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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l'~t하얘서 
살롬! 

‘ [l.II 

￦좋R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 
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 
길 기도드립니다. 폐렴을 앓 

던 저를 위해 많은 성도님들 
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 

lIIiii려 
륙톨를톨톨 

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이 기 

간을 통해 스리랑카에 저 혼자 

가 아니라 많은 통역자들과 함께 있어 
일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쟁은희선교사 기도팬지’ 

한국을 떠난지 벌써 9개월이란 시간이 되어갑니다. 
특별히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모 
세가 사역을 하기 전에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 럼， 저에게 9개월간 광야의 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 
님께감사를드립니다. 

케냐에서 
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마이크’와 ’무이타’와 함께 

매 주일마다 케냐 나이로비 대학에 가서 학생들과 만 

남을 갖고 같이 찬양하며 ， 성경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 
졌답니다.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손들고 찬양하며， 
옹기종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일꾼으로 훈련되어지는 이들을 통해 케냐 땅의 미 래뿐 

아니라， 아프리카의 미래를 보며 ，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가없었답니다. 
자이레 대학에서 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양육되어 ， 고동학교 수학교사를 포기하고 케냐에서 신 
학교를 마치게 된 ’피엘!이라는 르완다 형제는 좋은 환 
경의 케냐 나이로비에 머물 수도 있었으나 자신을 부 
인하고 자신의 민족 르완다를 위해 헌신하여 그 땅에 

돌아가 예수님의 제자를 키우고자 떠났답니다. 또한 
그를 룹기 위해 케냐의 대학생 두 명이 헌신하여 그곳 

에 간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를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 

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도 제2의 피 엘과 같은 

사람을 키우는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수단으로 
케냐의 맛사이부족을 섭기려고 나왔으나 언어훈련 

을 마칠 즈음에 수단에 장기 선교사의 필요에 따라 저 

의 선교지를 수단으로 옮기게 되었답니다. 3월 중순경 
에 수단에 들어가려고 준비했지만 케냐에서 수단비자 

를 얻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서(전화 사정이 좋지 
않은데다가， 아프리카 특유의 황당한 일처 리 방식) 거 

의 한달 정도 기다려야 했답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되 

신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주님의 시간에 저를 수단 

저와 계속 교제를 나누는 지트라 아줌마는 제 소식 

을 듣고 산떠 아저씨(남편)와 함께 자주 방문해 주셨 

고 지난 12 ，13일 스리랑카의 새해 에는 저와 니르말리 
를초대해 주어서 많은가족들과함께 지냈습니다. 

이 가정은 우리 교회 단기션교팀을 통해 알게 되었 

는데 종교성(불교)은 약하나 교육열은 높고， 단기선교 
때마다 저희들을 도와주십니다. 이들과 지속적인 교 
제를 위해 매주 한번 방문， 붓글씨를 가르쳐 주고 언어 
를 배움니다. 최근 기독교에 대해 궁금해하는 한시에 
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오빠인 카순은 대학졸 
업후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에 대해 더 공부하고 싶답 
니다. 그들이 아직은 믿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거라는 확신이 들어 더욱 힘 

땅을 밟게 하심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3월25일 늦은 밤 
수단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답니다. 

수단은 
참으로 뜨거운(밤에도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음) 햇 

빛 아래 무언가를 활통력 있게 일하기 에는 알맞지 않은 
날씨에 하루에 5번씩 곳곳의 모스크를 통하여 나오는 
기도소리로 선교전방에 나와 있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수단이랍니다. 수단은 9개국으로 둘러 
싸여 있는 나라로서 수단 북부 지방부터 북부아프리카 
가 전부 강한 무슬럼권으로 그 세력이 점점 남하하고 

있는 형편에 수단은 선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 
고 있는 나라입니다 40년간의 내전과 오랜 기근으로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회교70010 ， 기독교19%(개신 
교는 약7%) ， 9.9%는 정령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인들의 전도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지금은 더욱더 이슬 
람의 세력들이 거세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모든 초 
동학교에서 이슬람교육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북 

부와 남부의 갈퉁은 참으로 심각하며 자국인 노예화로 
세계가놀라고있답니다. 

수단에서의사역 

지금은 르완다로 사역지를 옮기신 김영대 선교사님 
이 5년간 이곳에서 사역을 하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아직은 연약하지만 7개의 교회와 각 교회에 부설 유치 
원과 에즈라 성경학교와 신학교， 아랍어를 위한 언어학 
교와 젊은이 모임이 있답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는 아 
주귀하고신실한 3명의 단기 평신도선교사(권영일 ， 박 
수인 ， 추은희)와 1명의 협력선교사(강기엽)가 함께 사 
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신학교에 관해서 이집트 
에 계신 이준교 선교사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외 나머 

지 부분들은 저의 책임 아래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야 하기 때문에 실로어깨가 무겁지만 제게 능력 주시 

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고 주님께 감 
사를드리며，주님이 행하실 일을기대합니다. 또한아 
무 능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 
님께서 이슬람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발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날을 바라보니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언어훈련 
수단은 아랍어가 공용어인 나라로 영어만으로는 언 

어소통이 잘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4월부터 아랍어 
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어렵다고 하는 

아랍어를 이제 제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 
지의 언어를 배운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 깊은 곳에 기 

대감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에 언어에 진보가 있음을 압니다. 이를 위해서 

동역자님의 특별한 기5:.7} 필요하오니 기도를 부탁드 
립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주님의 심장 
으로 이 땅과 영흔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저의 소식을 나늄니다. 주님의 은 

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늘 인식하며 
부족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님께 감사 

를 드립니다 “선교사는 중보기도를 먹고 산다”는 말 

을 다시 기억하며 이제 케냐가 아니라 수단 땅에서 통 
역자님과 관계된 모든 것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하며 문안인사를 드립니다. 
E-mail: rizjeoung@hanmail.net 

있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복음화， 한시 
와 카순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또 저와 함께 살고 있는 니르말리는 천국에 대 
한 소망을 품고 기도 · 말씀으로 성장중인데， 그를 위 
하여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은 스리랑 
카인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가장 쉬운 
일임에도 가끔 힘겹게 느껴지는 것은 제가 살아 있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리랑카에서의 일년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광야의 생활이 되기 
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시는 모 
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 
립니다. 

추진희 단기 평신도선교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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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귀한 션물 

쩌11회 추간충면 신앙수기공모전 가작 

‘'ot가씨I 에l추 탤효셰효 '" 

결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꽃 피고새 우는， 햇살 

이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한 뒤， 가사를 돕기 위해 통 

네 시장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 
다. 그때，시장길모퉁이에서 들 
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아 

가씨， 예수 믿으세요.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네 7’ 나에게 내미 
는 종이 쪽지를 영겁결에 받아들 
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요 ” 
나는 그때 세상에 젖어 있었습니 
다. 그분은 반색을 하며 “네 ， 예수 

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꼭 읽어 보시고 교회에 나오세 
요 ” 그리고다음말을잇기도전 

에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내가 난 

생 처음 받아 본， 그 종이쪽지를 
(지금 생각하니 전도지) 전해 준 
여인은 베이지색 양복기지로 만 

든 저고리와통치마를 입었고，동 
그란 얼굴은 웃는 상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옛날 여전도사의 모습이었고， 지 

금의 내 나이정도로보였습니다. 

같은 동료로 지내던 친구가 나의 신랑이 되기 전， 결 

혼할 마음을 다져 양가 부모님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 

들게 되었는데 ·으약! 이게 웬일인가요. 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사 같은 여인이 내가 결혼하게 될 ... 바 
로 시어머니가 될 분이 아니었던가요! 나의 친정 식구 

들은 아직 예수님을 몰랐고 종교란에 ‘유교’ 라고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총 

각인， 지금의 남편에게 밥을 해 주시려고 시골에서 올 

라와， 근처에 방을 얻어 지내고 계실 때， 열심히 전도 

기독교계통 
고퉁학교 3년 

간채플시간에 
성경말씀을배 
워서 기본적인 
것은 안다는 
자매님은학교 
졸업 후누군 
가강력히 권 
하는 이가 없 
었기에교회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합니다. 결흔후에 친정 어머니와동생 
의 기도와적극적인 전도로마음이 열리기 시작 
했고， 마침 같은 건물에 사는 황진순 집사님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퉁록하게 되고 새가족부 집 
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말씀으 
로는 있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자신의 삶이나 
성경의 모든 요구에 대해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도그렇게 말해야할지 망설여진다고합니다. 교 
회에 나오고 믿읍이 생기면서 마음이 편안해지 
고남편과시댁 식구들을더욱사랑하는마음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답니다. 자매님은 시댁에서 
는 처음 믿는 자이고 다른 가족들은 불교신자시 

랍니다. 가족복음화를 위한 중보기도를 요청합 
니다. 

효댁정 (새가족부 통신원) 

이 혜자 (권사， 12교구) 

하시던 중 저를 만나셨던 것이 

었습니다 

드디어결혼을하고서대문구 
남가좌동(모래내)으로 살림을 

나고 시어머니께선 큰집과 저희 

집을 오고 가셨습니다 이상하 
게도남의 집에 세를살때나， 우 
리 집을장만해 살때나항상가 
까운 곳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의 기도를 들으시 
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었음을 나중에야 알았습 
니다. 내게 복음을 뿌리시고 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쉽 

사리 교회에 따라 나서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여름날의 밤! 술 한잔을 

걸치고 들어온 남편과 바캉스 
가는 문제로 사소하게 시작한 
말다툼이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끝내 나는 울며 잠이 들었습니 

다. 비몽사몽간에 ‘내 주를 가까 
이’ 라는 찬송이 라디오에서 호소력있게 들려왔고， 토 

실토실한 붐에 날개를 단 천사들이 푸른 하늘을 평화 
롭게 날며 ， 나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되었습니다 환 
상적인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나는 철든 아이처럼 시어머님을 따라 신앙 
생활을 시작하였고， 딸아이는 주일학교에， 아들야이는 
유치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홀로 7남매를 키우시며 교회 

터를 위해 땅을 아낌없이 바치셨던 어머니 ， 한수정 권 
사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좁은 길을 

쉬지 않고，달려오신 어머니께서는 오늘도 하얀 눈꽃이 

펀 머리를숙여 기도하고계십니다. 

툴굉tn~념싸톨필힌힘I 

에수님의 집자가의 의미 (2)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속전， 구속， 칭의， 구원， 화목、 ， 

양자삼음， 용서입니다. 이 단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 
의 십자가가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 외에 두 가지 
곧하나님의 용서와하나님의 승리를보여준다는색실 
을말씀드리고마치려 합니다. 
첫째， 십자가 안에는 죄의 속죄， 죄의 용서가 있습니 

다. 우리는 간혹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나같 
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띈 
말입니까7’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T. 
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죄값을 완벽하게 치 
르셨다고 말입니다. 그 결과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진 
실로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우리는그리스도의 피 
를 의지하여 사함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 
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복음은 하나 

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 

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벤전 

2:24). 

둘째， 십자가 안에는 죽음에서의 승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싸워 왔습니다. 진 

시황제부터 현대의 생명공학에까지 인류가 μ}우는 최 
후의 적은 에이즈나 암이 아니라 바로 죽음입니다. 우 
리는 죽음이 나 아닌 다른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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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츰 인11리어l %변되고 있는 
MBC 장사 특정 드E빠 ‘허춘’ 

허준은 분명 크리스천이 아 
서I상보1( 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가 드라 

마를 통해 보여주려는 메시지 역 
시 복음적인 삶의 모습은 더더욱 아니다. 스승의 
가르침과 죽음을 앞에 두고 맹세하고， 병자를 사 
랑하는 의원의 삶을 살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하 
는 한 인간의 인류애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허준의 모습 위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오버 
랩 시켜보자. 구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과 인본주 
의자의 외형적인모습은참으로유사하다. 기독교 
에선 휴머니즘의 강조를 달가워하지 않으나 때론 
우리의 소극적인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휴머니즘으로부터 도전을 받는 것이 사실 
이다. 

얼마 전 발생한 동해안 산불"、이로 인해 막대한 

산림 소실과 재산피해가 났고， 8백여명의 이재민 

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방송에서는 연일 
모금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정계， 재 

계， 교계 등 각 분야에서 여러 활통이 진행되고 
ARS의 덕분으로 누구나 전화 몇 통으로도 구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 
는다는사실은참감사한일이다. 
하지만 이즈음에서 한번쯤 돌아보기 원한다. 

구제의 바른 모습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게되는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지 필요한 물질만 
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코 허준의 
모습을 이상형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복 
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의 이웃사랑 실천이 여타 종교나 

인본주의자들과 확연히 구분됨은， 위해 기도하며， 
물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소망의 

복음을 전함으로 온전한 구제(영원한 생명을 전 
함)를 이루려함에 있다. 
기독교인들의 구제의 완성은 이 땅에서의 고난 

보다 부활의 신앙을 바라봄으로써만 가능한 것 
이다 (박절홍전도새 

고 생각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대상에 나도 포함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매우 혼란스럽고 산란해집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러나 복음은 죄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증 
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 
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애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 

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 
아주려 하심이니" (히 2:14-15). 우리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웬할“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이미 예 
수님의‘십자가와부활을통해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승리가 있습 

떠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 
에겐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실 
을녕음으로받아들이는것입니다 
우리는 페니실린 주사 한 방이면 폐렴이 깨끗이 낫 

는다는‘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렴에 걸린 환 
짜가@폐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을 소유하 

는‘것만으로는 안됩니다. 페니실린 주사를 실제로 맞 
아야 합니다. 물론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을 때 몸 안에 
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 
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자신이 치유되고 
있다는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곤궁인 죄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면 그것만으로는 치유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 
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고 해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외면적인 어떤 역사가 일 

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죄 

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 
쁨이 넘치는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편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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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니눔 

r 내입의 잔송 、 나의직장상사 

‘녀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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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중동3부 교사)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를 처형되도 
록 역사하셨다. 그것도 인간의 고통과 
수치심을 극대화하는 십자가의 처형으 

로. 무엇 때문에? 믿음의 자손들을 죄로 
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 
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하신 것일까? 믿음의 조상 
으로 하여금 자식을 희생시켜야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의 깊이를 헤아려 
보도록 한 것이었을까? 그래서 나의 상 
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의 괴로움이 생각 

나눈물난다고했다. 

동 지 현 (집사， 대학부교사) 
20년이 지난 지 

금도 나에게는 기 
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직장 상사가 
있다. 늘부하직원 
들을 편안히 돌보 
아 주시는 분으로 

우리들을 앉혀놓고 

대，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 댁을 2 

는 길에 우연히 들렀다. 그 아주머니는 빨래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연신홍열흥얼콧노래를부르시면서그 

일을 즐겁게 하셨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나는 “아주머 
「 니 , 무슨 노래예요?’ 라고 물어 보았다. 그러자， 그분은 더 
크고아름다운목소리로노래를 부르시면서 “교회에 가면 이 

런 노래도 가르쳐 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런 저런 재미있는 것들 
이 많단다” 라고 자랑하셨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번 일요일에 나와 같이 교회 
에 가지 않으련?’ 하고 물으셨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 라고 대답하였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아름다운 초대인 줄도 모르고. 

이야기 하기를 즐 

겨 하셨다. 그중에 기 억나는 것들을 적 

어본다. 

판중하나 

나의 직장 상사는 무슨 전도훈련을 

받던 중 마지막 과정으로 전도실습을 
나갔다. 한사람이상전도를하고결신 
토록 하여야 수료를 하는데， 아무리 노 
력하여도 잘 되지 않았다 . . 마지막으로 
포장마차에 들러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남자를 전도 대상으로 삼았다. 아 
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그 남자에게 전 
도지를 건네주며 예수를 믿도록 권유하 
였다. 그는 너무도 쉽게 마음을 열며 예 
수님을 영접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는 

쥐고 있던 주먹을 펼쳐 보이는데， 손바 
닥 위에로 많은 알약들이 있었다. “나 
이제 막 죽을 참이었소， 그런데 나에게 
왜 이제야 전도하는 거요7’ 그는 말했 
다.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l 아 
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는 전도 
하기가 쉬워졌다. 이제는 나에게 이같 

은 이야기를 들려줄 직장상사가 더 이 
상 없다. 지금 나는 그때 그 상사보다도 
더 나이가 들었다. 그러나 나도 일터 에 
서 후배들에게 나의 상사처럼 간증도 

말씀도 전하기가 쉽지 않다. 빚지고 살 
지말아야 할댄데 

。lonl "Ò~U 

오만하며 자신만 알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씩 새롭 
게 바꾸셨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잘 알고 있었던 찬송가가 갑자기 밝은 빛을 

비추며 내 눈에박혔다. 

애완용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였던 아 
저씨가 있었다. 그래서 그 강아지도 아 
저씨를 무척 따랐다. 하루는 아줌마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강아지가 장난치며 
매달렸다. 그러나 아줌마는 일이 방해 
되므로 강아지를 손으로 밀어내며 “네 
아빠한테 가 놀아” 라고 했다. 아저씨는 
자기더러 강아지의 아빠라고 ι하였으나 
그 말이 듣기에 썩 싫지가 않았다고 한 
다. 아무리 강아지를 좋아하기로 개와 
동격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경우 
가 현실적으로 있으니 바로 우리에 대 
한하나님의사랑인것이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냐는 마 
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7!- 기쁘게 십 
X까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 받네” 

이야끼두울 

크리스천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은 마음 
한편 부담이었는데 바로 그 십자가를 밝게 떠오르는 아침 해같이 마음 기쁘게 
지고가라니 .. . 나는 눈을 다시 뜨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봤다. 이럴 수가! 즐거 
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 이웃집 아주머 
니의 찬송가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된 내가 지금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마음 
으로 이 찬송을 부른다.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솜씨인가.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주님의 인도하심에 내가기쁨으로따르겠다는고백을하게하신우리 
주님이，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찰 때 우리의 방법으로그것을해결하려 애쓰 
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즐겁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 찬송을 
기쁜 마음으로 부른다. 내 평생 그리 될 것을 기도하면서 .. “너 근심걱정 말아 
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 
」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 
을 제물로 바치도록 명하셨다.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이 외아들을 염소처럼 
칼로 토막내고 태워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비록 마지막 순 
간에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그러나 

쩌11회 주간흥면 신앙수기공모전 가작 

배，~ 딴난 여l수넘 

문영숙(집사， 1교귀 

님 교 집안에서 태어나 우상숭배 하는 것을 최고의 
투돋신앙인 줄 알면서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의 돗대 
로 정해진 결혼을 하면서 내 인생은 삐걱거리기 시작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이의 어미가 되었지만， 남 
편의 폭력과 방탕 때문에 우상을 찾고 푸닥거리를 하 

는퉁 인간의 힘으로 할수 있는것은 다 했습니다. 하 
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잘 자라주었고， 나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부러 
워할 만큼 경제적인 기반을 굳혔으나， 오래 가지 못했 
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회사 부도로 인해 
한 푼도 건지지 못했고， 경험도 없이 시작한가게는많 
은 피해를 보고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술 때문 
에 걸린 악성위궤양으로 세 번이나 수술을 했지만 길 
어야 5,6 개월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울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더군요， 나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죄 한번 짓지 않고 살아온 내게 이런 혹독한 
시련과 고통은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갖 고생을 하던 중 남편은 오랜 투병생활 끝에 엄청난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수습되기도 
전에 딸아이는 시집을 갔고， 아들아이는 군복무 중이 
어서 나에겐 심한 우울증과 노이로제 ， 감당할 수 없는 
벚 독촉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해 찾아간 곳이 국립정신의료원이었습니 

다. 정신치료를 받으면서 마음의 안정은 찾았으나， 무 
일푼이었던나는 이웃 아주머니의 권유로 파출부 일을 

하면서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장례식 때 딸아이가 출석하던 교회 목 

사님과 성도들의 수고하시던 모습이 생각나서 마음의 
빚을 제일 먼저 갚기로 하고 매주일 교회에 나가， 찬양 
대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점심을 제 

공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충현교회 근처로 일자리를 

주셨고， 오래지 않아 작은 식당도 생업으로 주셔서 경 

제적인안정을찾아갈수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 

하여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부족한 딸을 사랑하셔서 만 
나를주시고 생업을주심에 감사드리며 신림동에 있는 

교회까지 출석하는 나를 교통봉사하시는 집사님께서 
충현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달 통안은 예배만 드 
리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둥록하고 새가족 양육 

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 

가에 못박히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 감사하 

며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에 

게 큰 시험이왔습니다 

지난해 3월 건물주로부터 가게를 비워 달라는 통고 
를 받은 것입니다. 세상의 비정함과 적게 가진 것에 한 

이 맺혀 눈물마저 말라버렸습니다. 그 동안 투자한 시 
설비와 권리금을 한푼도 못 찾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나 자신이 너무、불쌍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천지 

를 창조하신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기에 구역 식구들에게 기도부 

탁을 하고 금식을 하며 나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을 가 

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 

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뭇을 거스르며 산 것이 무엇인 

지 깊이 묵상하고 뒤돌아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습 

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회나 기도회에 불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것 없이 물질 달라고 떼쓰고， 이 

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펼름처럼 스쳐 지 
나갔습니다 날마다새벽기도회에 참석하여눈물이범 
벅이 되도록참회의 기도를드리고나니 ， 내 마음을감 

싸주는 따사로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 
신 터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작정한 날은 아직 보 
름이 남았는데 보일러 가게를 하시던 분이 ， 갑자기 이 
사를 하게 되었으니 나더러 가게를 인수하시라는 것이 
었습니다. 허술하고 엉성하던 보일러가게를 기도하면 
서 식당으로 개조하니 너무도 아름답게 변했지요. 이 

식당을 나의 생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모 형제 ， 자녀라도 나의 아픔을 대신할 수 
없으나 오직 주님만이 ,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새가 

족 시절 병아리 신앙이던 나를 양육시키시고， 지금까 
지 어려울 때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기도해 주신 
반 권사님， 여러 분의 목사님 ，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 
다. 



제574호 

유치부 

초청전도주일 
한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유치부에서는 4월 28 
일을유치부 ‘초청전도주일’로지컵니다.선한목 
자되시며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유 

치부 전 교사가 좋은 목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번 주일에는 6세에서 7세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을 
초청합니다. 이 날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과 처음 
오는 어린이 ， 전도한 어린이에게 줄 선물도 준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주일올 맞이하여 사랑 
의 펀지도 쓰고 있습니다강영미 통신원) 

고등부 

에수초청큰잔치 
고퉁부에서는 ‘세상에 무릎꿇지 않는 7000명의 
고퉁학생을 하나님 앞으로. 를 목표로 5월 21일에 

2000년 전반기 예수초청큰잔치를 실시한다. 지난 
2일에는 ψISION 7000 복음화 운동 발대식’ 을 통 
해 복음화 운통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태신자 품기와 장기결석자 
에게 편지 보내기 ， 학생 심방 퉁을 통해 ‘1인 1배 

가 운동’ 및 ‘잃은 양 찾기 운동’ 을 추진하고 있 
다. 또한 매주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임을 통해 
합심하여 중보기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눈에 띄 

는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나 남은 기간동안 더 
많은 결실을 맺고자 준비중에 있다. 학생들과 교 
사들의 심령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 
고， 죽었던 영흔들이 살아나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박은경통신원) 

청년2부 

부활절기념종동원주일 
지난 주일 청년2부 집회실은 ‘부활절’ 을 맞이 

하여 ‘총동원 주일’ 로 잔치집과 같은 들몬 분위기 
였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모두가 축하하는 마음이었고， “한 영 
혼의 가치” 에 대한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자신과 형제의 영혼이 얼마 
나귀한가를다시금깨달으면서 받은바은혜를나 
누었다. 예년과는 다르게 진행된 ‘동기’ 들 모임에 
서， 회원들은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 통기인 줄 몰 
랐다며 즐겁게 악수를 나누면서 ， GBS(소그룹성경 
공부)를 가끔씩 통기모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 
견들이었다. ‘부활절기념 총동원주일’ 을 앞두고 
교사와 면려회 회원들은 몇주일 전부터 매일 아침 
기도， 장기 결석 회원들에게 전화심방 및 펀지 보 
내기， 교회내 30대 성도들에게의 홍보 둥 많은 준 

비를 했었다. 특히 목사님과 면려회 임원들은 금 
요일마다 충현기도원에서 철야기도를 드려왔다. 
모든회원들이 기도로준비했고모든결과는하나 
님께 맡긴 ‘총동원주일’ 이었다. 
(백명자통신원) 

3교구/12교구 

언합영성훈련 
지난 20일(목) 주님의 은혜의 동산충현기도 
원에 ‘믿음으로 행하라’ 의 주제로 3교구， 12교 

구가 연합으로 모였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형 
제자매의 연합인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 
렸다. 특강1부의 ‘극히 큰 군대’ 와 특강2부의 
‘믿는 자의 책임’ 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는 우 
리의 심령을성령으로충만케 하였다. 특강후 
3교구 대 12교구의 즐거운 게임은 동점으로 끝 
났다. 서로가 협력하며 은혜의 동산에서 하나 
님이 주시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집으로 
돌아가는 교구 식구들의 뒷모습은 하나님의 
큰 믿음의 군대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 
올해도 3교구， 12교구가 믿음의 용사가 되어 
맡은바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란다. 

(백미경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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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 희 (집사， 중퉁2부교새 ; 

훌 λl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그리고 이 몽쓸 버 
遭 {릇을 버리지 못한 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도 한다. 우리는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정 
運 말 마음이 간절해져서 기도를 한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성결케 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에 없는 입 ! 
}홉 술의 기도를 할 때가 많다. 우리는 곧잘 자신의 뭇과 주님의 뭇을 구분 못하고 자신의 뜻을 주님의 돗인양 착 1 

響 각하여 주님의 뭇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할 때가 있다. 진실로 주님의 돗대로 살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 r 

慧 이 주님의 뭇대로살고싶다고 업버릇처럼 구하는것은 입술의 기도다. 예컨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사용하 1 

홉 는 기도의 처소에서 모두들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壘 의식하지 않고지나치게 큰목소리로외치듯기도하는사람을만날수 있다. 결국묵상을방해받은사람들은 
邊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듣자하니 그의 기도는 자신이 겸손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겸손을 구하건만 무례하 
龜 기 그지없는 그 기도는 입술의 기도다. 우리는 마음의 기도를 하기보다 업술의 기도를 하는 오랜 습관에 익 
훌 숙해져 있는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마음과는아랑곳없이 늘들어왔기에 습관적으로하는 입술의 기도를주 ’ 
護 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쩌면 기도의 진정성을 잃어버 린， 마음에도 없는 입술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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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i 양효멸 
9과구 신성자 집사(8지역，수택구역) 난소암 말 i 기로 수옳 3번이나 하였지만 치료가 불가함 

l 다고 하여 집에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성도들의 

‘ 많은 기도가 요청됩니다. ‘ l i 11교구 임성진 어린이(8셰，4지역 신당6구역) ’ 
i항암치료가 모두 끝났는데 일주일에 3，4일만 학 !~ 

h 교에 간다고 합니다. 빨리 건강해져서 학교생활’‘ 

을잘할수있도록기도해주세요 r 

이기찬 집사(3.지역，중림구역) 관절염의 병원치 

료를 다 마치시고 요S풍이신데 거동하시는 것이 l 
매우 어려우시다고 합니다 완쾌를 위해 기도해 

| 줍뼈요’ 
~""( -# •. ~ 

훌훌훨 
[~학 ” 부에서는 5 

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팀별로 ‘작은 수 

련호|’ 를 갖는다， 여|배(Worship)팀-말씀(Word) 

팀증인삐tness)팀으로 나눠서 갖게 될 이번 작은 수 

련회는 학기 중간에 갖는 영성훈련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한다. 각 팀마다 수련회장소를 달리하고 있 

어서 대학부원들은 자신이 속한 팀의 장소와출발시간들 

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매번 방학중에 실시되었 

던 수련회를 학기중에 실시함으로 대학생 신분으로 

서 자기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간과 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은혜되는 시간들 

이되기를바란다 

렬식확잉에게 

희망과사랑플! 
뉴 크리에이터 (New Creato:r) 

작·폴·전·시 l 회 

촬여작가:청년부-김희석，이지영 

대학부-강윤션，고종현，권택원， 

김종현， 이세희， 이하나， 최문정， 

최지은 

전시일자 :4월 29일~5월 7일 

전시장소 : 본당 지하l충 

결손가정 ， 부모의 경제력 상실 퉁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많은학생들이 점심을굶고있습니다. 이 
에 따라 충현교회 중퉁3부와 학원전도회는 이웃사 
랑을 실천하며 학원전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결 

식학생을 돕기로 결정 ， 수서중 5명， 도곡중 5명， 휘 
문중 3명， 언북중 2명 둥 충현교회 주변 학교의 학 

생들과 충현교회 중，고퉁부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 
공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식학생돕기가 계속적으로 확산되도 

록 여러분의 많은 후원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도움과 기도가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 
은학생들을도울수있게 되리라확신합니다. 
통참을 원하시는 분은 후원신청서를 작성 -제출 

해 주십시오. 보다 투명하고 계획있게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매분기마다 진행상황을 알 
려드리겠습니다 

후원신청서 배부 : 교호| 사무국 황현주(552-8200 409) 
문 의 : 충현교회 중등3부 교사실 또는 학원전도회실 

중등3부 교사 홍금성 (789검209， 011응82용262) 

충현교회 학원전도호/ 감단용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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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립 

만도린，기타대원모집 
남자대원들도 환영합니다 
문의 ‘ 이연순집사 (3463-0434) 

2，에스더짧단원모집 
소프라노，알토약간명 
연 습 매주월J9:()() 

교육관 109호 
문 의 517-0968 

모입 

1 장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5월 1일(월)새벽기도회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5월 2일(화)새벽기도회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주일오후기도회 
일시 오늘 15:()() 

. 장소‘갈헐리흘 
4 교구위원회 월례회 
일시 ;오늘 15:30 
장소;선교관 301호 

5 건축위원회 회의 
일시 :5월 ]일(월)새벽기도회후 
·장소 사무국회의실 
6，권시회전체 월례회 
·일시 :오늘 1 5:()() 
·잠소 갈렬리흘 

7 권사회 임원전체 월례회 
, 일시 5월 3일(수) 수요1부예배 후 
，장소 사랑부실 

6 이미용전도회월례회 
일시 5월 4일(목)09:30 통문경비실 앞 
장소， 남양주마석 

밟희철도회 

1 바울 3지회월례회 
일시 오늘 1 5:()() 

장소:교육관 201호 
2 ， 바울 7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교육관 307호 

3 베드로 1지회월례회 
일시 ‘ 5월 11 일(목) 6시(새벽기도회후) 
장소 :통문안내실앞 

‘ 4 요한 5지회월례회 
, 일시 5월 5일(금) 1O:()() 
, 징소 양재천(남부적십자혈액원 앞) 

박수언 집사(019-396-3292) 
5 요한 17지회월례회 
일시‘오늘교구모임후 
징소:복지관가나훌 

훌혼 

저1574호 

교피소식 l 목 • 장칼혐 

영어C빼배부 
C예배항소변겸 

영어이I I:jH부ìf 4월 23얼(지난주 

옐)부터 강리리훌에서 여l배를 드렵 

UQ 

1 박기성 군(박경조 성도 임말연 성도의 
아들， 12교구)과 조선애앙(조구봉 씨 ， 
정영순씨의 딸) / 5월 2일 (화) 13:()()갈 
혈리훌 

2 진성환 군(진학래 안수집사， 변욕회 권 
사의 아들， 5교구)과 황영진 앙(황교천 
집사， 천상순 집사의 딸， 6교구) / 5월4 
일 (목) 12:30 갈렬리흘 

3 박영선 군(박정호 성도 곽청자 성도의 
아들)과 박흥삐 앙(박동민 집사， 김복수 

권사의 딸， 10교구) / 5월 5일 (금) 13:()() 
갈릴리훌 . 

4 이철우 군(이종은 성도 황춘자 성도의 
아들， 19교구)과 강수희 앙(강경민 씨 ， 
강재인 씨의 딸， 19교구) / 5월 5일 (금) 
15:()() 갈릴리훌 

5 김우석 군(김경융 집사 조금순 권사의 
。뜰)과 박윤경 앙(박미련 집사， 김옥님 
집사의 딸， 15교구) / 5월 6일 (토) 14:()() 
옹무리교회(양재역 옆) 

6 이현동 군(김정태 씨의 아들， 이신동 집 
사동생)과 이숙희 양(검순늠씨의 딸) / 
5월 5일 (금) 12:30 양재동 시민의 숲(제 
2 야외예식장) 

주쇼핸경 

1 정S무집사 
송파구 문정2동 150 올림픽훼미리A 
202-501 

톨 5월주일 및수요예배기도담당 

월 。근! 주일예배 (징로) 진g뼈H~ 수요예배 (권Af) 

II m W V (인수집Af) 
II 

7 얘헨 윤인현 김익철 강모용 01병학 피」 처 d 노순옥 김경애 
14 김천채 손 첼 이정우 이 훈 윤성철 김규종 바-，λ o 근 U 박천려l 
21 정운석 01병옥 노광헨 남선우 01하영 장희장 박태순 반정현 
28 김재명 김인관 최무길 김종구 안종욱 김광호 방소애 내연그nτ}‘ 

훌현교회쩍월모정 
1 

충현교회에서는주님의 몸된 교회를섬기며 근무활성실한 직원을모집합니다 

근무직및자격 

φ 방송실 기사 : 30세 전후의 남자 세례교인， 경력자 
@ 경비직 : 45세 전후의 남자 세례교인 
@ 미화직 : 40세 전후의 남자 세례교인， 

1종운전면허 소지자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교회봉사경력 기록할 것) 

@ 주민퉁록퉁본 @ 자기소개서 
@ 타 교인은 당회장 추천서 
※ 기타서류는채용후제출 

3 서류 제출처및 문의 
충현교회 행정위원회 총무과 (강남구 역삼동 665-1 짧 552-8200 교환 402번) 

새-가 · 족·을·환·영 · 합·니·다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440 류복수 9 청년1부 445 오귀봉 4 청년2부 450 이상순 19 청년1부 허순자(17) 

441 최현순 2 루디아 심효숙(2) 446 이"171뾰 4 청년1부 강경순(4) 451 김명훈 19 대학부 이진규(7) 

442 최영길 2 청년2부 심효숙(2) 447 위생금 1 λ망부 452 강경원 19 대학부 이진규(7) 

443 심예지 2 청년2부 μ8 김유미 19 청년1부 453 김민우 19 청년1부 이진규(7) 

444 안유환 4 청년2부 449 김경진 19 청년1부 454 박삼경 19 청년1부 이진규(7)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훌훌첼뀔 [ 섬 · 가·는· 분·들 ] 

정도의책임 

충현종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께 

서 능하게 쓰시는 말씀의 종으로 온전 

히붙들어주옵소서. 

a 김창인 원로목사와 모든 교역자 및 
당회원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을 허락하시고 모든 청지기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몽된 교회를 힘써 세 

워가게하소서. 

a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가 전교인 
의 참여로힘있게 일어나교회를위한 

중보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소서 . 

댁오늘 4부 예배 후실시될장로，안 

수집사 선출을 위한 투표에 모든 세례 

교인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투표함으 

로주님의뭇。l 이루어지게하옵소서. 

딩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 

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 

딩 기도원 공사가 진행 되어감에 따라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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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원로목사 김창인 l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필수 전형준 이숭수 정갑신 정현민 
조문찬 조칠수 김동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이숭학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희 

• 교육목사 염현일 정준희 
•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선교사 이준교 안석렬 김영대 정은희 

이집트 쩌닝 르왼다 수 딘 

l 찬양감독 강임구 l 강도사 한숭일 
l 여전도사 
정연희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손마희 송향자 신통자 융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옹윤 한영준 김영숙 
김복순 김연식 계선화 

l 교정전도사 박양덕 

·시무장로 
김의철 ::J:서니그」 키UT 。:7」송"- 노광헌 
션g워원정 기획워원 a구위원쩡 딩회 AVj 

오진국 이병학 윤인현 최대원 
선궁워월 趣육위원정 선교워원 뺑꿇ffi캠 

엄펼성 강모용 오정헌 이 훈 
징언웰정 새옆부정 째빼위월정 창잉쐐원정 

남선우 서통석 정운석 김영길 
빼1잃워원장 g헝해기 J1I81구쩡 쩨’6표구징 
문홍구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옹시위윌 O앤칭'~정 유찌부정 정년1부정 

김천채 이창호 차신득 김재명 
뿔루O앤g빼정 정년2부g 김써위원정 뺑위원g 

박영식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전도위원정 재정위원장 져삐라정 거획염원정 

이하영 박인건 김인관 이병욱 
빼17.교구장 빼13，교구정 빼6쿄구정 113교구징 

안종욱 최명환 임무천 이종섭 
찌정워원 재7교구영 고등부정 기브리영짧빽정 

최기홍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째11교구g 셰15，교구정 ~I터부장 지$용구정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손철 

잉Dj누짧앙대정 중등1부정 J14jl:구정 명캠육부정 

한송규 김춘권 키U여 ~'T 정홍식 
중등2부정 청년1부정 션표위원 대뺨정 

김환기 원응철 이형수 안통현 
선혼가정부g 빼빼위윌 초등부정 용시위쟁 

황의만 김구형 
유년부정 유치부장 
τ。며 。λ「1 마성락 김차생 우기전 
손똥운 ‘ 정하우 박승준 송기홍 
강은원 최성현 손경수 이인상 

정 갑 신 (목사， 출판국 지도) 

， òl 마전대한민국에사는모든성 
근인남녀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투표권은 국민 
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은 권 

리라기 보다는 막중한 책임에 속한 

다.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입법인 
들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법조항들이 나라의 내일과국민각자 
의 삶을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따라서 불가피한 이유가 없음에 
도 투표에 임하지 않는 국민들은 직 
무를유기한자격 없는국민일 수 있 
다 

오늘 우리 교회는 4부예배 후 본당 

에서 일꾼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 
한다 따라서 세례교인으로 구성된 

공동의회의 모든 회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본당에 
모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 교회 일꾼 

선출을 위한 투표권 역시 권리이기 

이전에막중한성도의 책임에해당한 
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 임 지시고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 

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께서 쓰실 사람을 뽑는 일을 하나님 
께서 택하여 부르신 공통체에게 맡기 
셨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뽑혀진 일 

꾼들은교회의 오늘과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 투표에 참가하는 성도들의 
영적 책임은 참으로 막중하다. 어떤 
성도들은 말한다. “아무리 후보자들 
을 보아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 
나는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없다. 따 
라서 투표장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 
말은옳은것처럼 들린다. 그러나，후 
보자 전원을 모두 잘 알아서 그들 모 
두를잘파악한후투표할수 있는성 
도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대형교회의 형편상 그것은 앞으로도 
불가능할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후보자들에 대 

하여 보다 잘 알고， 선별하여 추천한 
당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투표에 임 
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임을 
알아야 하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세례교인들이 일꾼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멘뺀맨 
구분 시간 장소 

오전 7:00 보~t:J 

11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선11:00 본t 당 

(책，외국어옹AI챔빼) 

W 오후 l얘뼈어용댐빽매 본당 
V 오후3이 본당 

(젊은이가드리는예i/) 

6때$않Ii:e 9:00a,m 왜관가냐훌뼈빼 

찬양예 배 오후 5 얘 본당 
수요예배 l오전 11:00 n 오후 7:YJ 본당 

금요집회 오후 7:YJ 본당 
새벽기도회 오선 5:00 본당 


